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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수련회 때 ‘혼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월명동 

전망대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오심이 느

껴졌고 선생님께서 “‘혼체’에 대해 계시 받아 봐.”라

고 하셔서 문화관으로 옮겨 기도하였을 때 성자 주

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50년 만에 인봉을 떼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선생이 기도하여 푼 

‘혼’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으니, 

바로 형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는 혼이 아니고, 

혼체임을 밝히는 바이다. 

때가 되니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니 

너희는 듣고 이해하며 믿으면 된다. 

혼은 크게 혼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마음, 정신, 생각, 신, 의, 지, 정 

등으로 불린다. 

그렇기에 영혼이라고 말하며 

육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혼이 영과 육을 연결해 준다는 것, 

너희도 알지? 

영과 혼이 일체 되면 영혼, 

혼과 육이 합쳐지면 

혼의 다른 이름인 신으로 

육신이 된다는 말이다.

즉, 삼위일체의 세 겹줄처럼, 

사람은 영, 혼, 육의 형체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을 밝히는 바이다. 

그렇기에 육계, 영계가 있듯이 혼계도 있다.

사람이 살 때, 

육은 육계에서 활동하고

영은 영계에서 활동하고 

혼도 혼계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계에서는 마치 영처럼 

혼은 혼자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인 내가 육인 선생 쓰고 하듯, 

육계에서의 혼은 육과 일체 되어 

하나 되어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은 생활 가운데 

간접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함께하고 

너희가 잘 때 혼계가 열리고 

혼계에서 혼체가 직접 활동을 한다. 

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랑도 믿음도 혼부터다. 

정확히 말하면 

육을 쓴 혼이 먼저 작동해야만 

육도 영도 이어져 움직이며 작동한다.

그러니 혼체를 개발해야 한다. 

혼체는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 

그리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 

과거의 모든 지식, 경험, 기억과 

현재 그리고 너희가 하는 생각과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영계에서의 일 등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마치 튜브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면 

바람과 물의 세기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즉 튜브를 탄 자는 너희이고 

바다는 혼계를 비유했다. 

외부의 영향을 바람에, 

스스로 생각한 것을 물의 세기에 

비유해서 예를 든 것이다. 

어디로든 흘러가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을 잡아야 한다. 

순간순간이 중요한 때이다. 

마치 튜브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면 

바람과 물의 세기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즉 튜브를 탄자는 너희이고 바다는 혼계를 비유했다. 

외부의 영향을 바람에, 



스스로 생각한 것은 본인이 

외부영향에 관계없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물을 헤쳐가는 입장이다. 

비유해서 예를 든 것이다. 

어디로든 흘러가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을 잡아야 한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꿈에서 보는 

너희 자신은 누구인지 말해 줄게. 

꿈은 영계나 혼계 둘 중 한곳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혼계에서 머물며, 혼체를 보게 되고,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차원이 높아지면 

영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에 가끔 혼계에서 

너희의 영의 모습을 혼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냥 너희의 혼체일 때도 있다. 

분별 잘해야 해.

너희가 생각하면 

영계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지? 

바로 혼계에서 작동해 영이 한 것이다. 

그러니 혼체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 

기도, 말씀, 실천 이 세 가지를 

일체로 완전하게 

네 자신을 잡아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같으냐? 

실천이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1순위다. 

다 너무 중요하지만 

실천 안 되는 자들 너무 많아. 

혼계는 육계의 생활이 옮겨진다. 

그렇기에 꿈에서는 

너희의 행위를 혼계에서 보여 준다. 

있었던 일들이 혼계에서의 일로 비춰지기도 하며 

앞으로의 일로 비춰지기도 한다. 

앞으로의 일은 내가 

또는 너희를 지켜 주는 천사가 계시해 주어 

혼계에서 꿈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의 행위와 신앙을 알고 싶으면 

꿈속의 네 모습을 봐라. 

가끔은 비유로 나타나니 잘 풀어라. 

평소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에 

더 잘하라고 혼체에 대해 밝혔다.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 삼위일체이듯 

선생과 부흥강사와 수련원장이 세 겹줄이듯 

인간도 육체, 혼체, 영체로 삼위일체이며 

혼체가 있다고 진실로 밝혔다. 

밝혔으니 나아오너라.

앞으로 더욱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잘하자. 

사랑한다. 

너희에게 혼체에 대해 밝힌 성자 주니라. 

샬롬


